
 

 

 

Basic 학습 교안 
[ Family Unit 19 ] 

 

 

 

◈ 학습주제 : 오랜만이다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

 Family 19 과 : 오랜만이다 

 

● 언어 기능 : 말하기/듣기  

● 학습 목표  ✐ 가족 호칭(외가)을 정확하게 익힌다. 

✐ 오랜만에 만났을 때 하는 인사 표현을 알고 말할 수 있다. 

✐ 선물을 받은 다음에 고마운 마음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다. 

● 수업 시간 : 40분 

 

단계 

(분) 
지도 방향 수업 내용 수업용 자료 등 

도입 

(5') 

▪ 인사 

▪ 배울 내용 

제시 

❏ 교사는 학생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출석을 확인한

다.  
T 여러분 안녕하세요?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? 

Ss 네, 선생님. 안녕하세요? 

❏ 교사는 오늘 배울 내용을 학생들에게 질문을 통

해 제시하도록 한다. 
T 어머? ○○는 이게 얼마만이에요? 정말 오랜만이

네요. 그 동안 잘 지냈어요? 정말 보고 싶었어요. 

S 네, 잘 지냈어요. 저도 선생님이 보고 싶었어요. 

T 이제 결석하지 마세요. 다른 친구들도 모두 ○○

를 보고 싶어 했어요. 

❏ 들을 내용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.  
T 오늘은 유나네 이모가 한국에서 오셨대요. 오랜만

에 만난 유나와 이모의 대화를 들어볼까요? 

 

제시 

(15’) 

▪ 대화 듣기 

▪ 내용 질문 

▪ 단어  

▪ 역할극 

❏ 대화를 듣고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

다음 질문을 한다.  
T 먼저 대화를 들어봅시다. (대화문을 들려준다.) 

T 선생님이 질문할게요. 다 같이 대답해 보세요. 

1. 지금 어디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? 

2. 유나는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어요? 

3. 이모는 유나와 자주 만났어요? 

4. 이모는 유나에게 무엇을 줬어요? 

5. 선물을 받은 다음에 유나는 이모에게 뭐라고 

했어요? 

❏ 대답을 다 하지 못 하면, 대화를 다시 듣고 한 

번 더 질문한다. 

❏ 전체 대화의 흐름을 교사와 같이 이야기해 본다. 

❏ 대화를 다시 듣고 한 문장씩 따라 읽힌다.  

❏ 교사와 학생이 각각 이모와 유나의 역할을 하며 

이야기한다. 역할을 바꿔서도 해 본다. 이 때 실제 

대화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속도와 분위기로 연습

한다. 

 



연습 

(17’) 

▪ 표현 연습 

▪ 유사 표현 

▪ 어휘 

▪ 대화 연습 

❏ 대화가 익숙해지면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과 나누

는 인사 표현을 익힌다. 
T 유나는 이모와 아주 오랜만에 만났어요. 그래서 

정말 반가워했어요. 이모는 뭐라고 했어요? 

Ss 오랜만이라고 했어요. 많이 컸다고 했어요. 

 

오랜만이다. 

오랜만이에요. 

이게 얼마만이에요? 

 

❏ 교사는 칠판에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과 나누는 

인사 표현을 적은 후에, 간단하게 연습시킨다.  

❏ 가계도를 보여 주면서 정확한 가족 호칭 어휘(외

가)를 익히도록 한다.  

❏ 가족 어휘 찾기 

교사가 설명하는 어휘를 학생들이 찾을 수 있는 간

단한 게임을 한다. 
T 어머니의 언니나 여동생을 뭐라고 해요? 

Ss 이모예요. 

❏ 교사는 다른 질문을 통해 형용사 어휘 확장을 한

다. 
T 유나네 이모는 불편하게 오셨어요? 

Ss 아니요. 편하게 잘 오셨어요. 

 

T 한국과 미국은 가까워요? 

Ss 아니요. 멀어요. . 

T 맞아요. 10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면, 정말 피곤하

고 힘들어요.  

 

T 저는 학교에서 집까지 가까워요. 멀면 학교에 올 

때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. 

여러분은 학교에서 집까지 가까워요? 

Ss 네, 가까워요. / 아니요, 멀어요. 

 

T 집에서 학교까지 가까우면 시간도 절약되고, 정말 

편해요. 그런데 멀면 조금 불편해요. 여러분은 어때

요? 

Ss 저는 불편해요. / 저는 편해요.  

: 대화를 통해 각 형용사의 반대 표현을 알도록 한

다. 

❏ 선물을 받은 다음에 사용하는 표현을 익힌다. 
T 유나의 이모는 유나에게 무엇을 선물했어요?. 

Ss 한국에서 유행하는 가요 CD요. 

T 유나는 이모에게 뭐라고 했어요? 

Ss 고맙습니다. 잘 신을게요. 

T 어른에게 선물을 받으면 “고맙습니다”라는 인사를 

제일 먼저 해요. 그 다음에 선물에 따라 하는 말이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<가계도> 그림 

 

단어카드 1 

외할아버지 

외할머니,  

외삼촌, 외숙모,  

이모, 이모부, 

외사촌 

 

단어카드 2 

편하다, 불편하다

힘들다, 

멀다, 가깝다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

달라져요. 

: 유나가 받은 선물과 대답을 칠판에 적는다.  

음악 CD – 잘 들을게요. 

 

T 아버지에게 생일 선물로 신발을 받았어요. 어떻게 

인사해요? 

Ss 잘 신을게요. 

❏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물건 그림을 준

비한 다음에 교사가 그림을 보여 주면, 학생들은 그

에 맞는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한다. . 
예) 책 – 잘 읽을게요. / 잘 볼게요. 

    옷 – 잘 입을게요. 

    컴퓨터 – 잘 쓸게요. 등 

 

 

 

 

 

 

 

그림 

책, 옷, 컴퓨터,  

신발, 등 

 

정리 

(3') 
▪ 대화 확인 ❏ 대화를 다시 이야기하면서 인사하고 정리한다. 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

Family 19과 : 오랜만이다 

 

● 언어 기능 : 읽기/쓰기  

● 학습 목표  ✐ 카드나 엽서를 읽고 쓸 수 있다.  

✐ ‘-(으)려고’ 표현을 알고 사용할 수 있다. 

● 수업 시간 : 40분 

 

단계 

(분) 
지도 방향 수업 내용 수업용 자료 등

도입 

(5') 

▪ 인사 

▪ 카드 쓰기

와 엽서 쓰기 

소개 

❏ 교사는 학생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출석을 확인한

다. 

❏ 교사는 엽서와 카드를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시작

한다. 
T 카드는 언제 쓸까요? 

Ss 생일 축하할 때요. 크리스마스에 써요. 선물을 줄 

때 써요. … 

T 맞아요. 카드의 내용이 길어요? 

Ss 아니요, 짧아요. 

T 맞아요. 엽서나 카드는 편지보다 짧은 글의 내용을 

써요. 간단한 안부를 전할 때도 쓸 수 있어요.  

T 이것은 제가 사촌 동생에게 받은 엽서예요. 한국 

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요. 곧 방학을 하면 한국에 오

려고 엽서를 썼대요. 정말 보고 싶어요. 

❏ 교사는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한 제시를 한다. 
T 이모가 유나에게 가요 CD를 주셨어요. 한국에 있

는 사촌 언니가 보낸 거예요. 선물을 보내면서 사촌 

언니가 카드도 같이 썼어요. 어떤 내용인지 같이 읽

어 볼까요? 

엽서 

카드 

(풍경이나 그림

이 그려져 있으

면 더욱 좋다.) 

 

 

 

 

제시 

(15') 

▪ 내용 읽기 

▪ 내용 파악 

❏ 학생들 각자가 3분 동안 읽기 지문을 읽도록 한다. 

한 명의 학생을 더 시킨다. 

❏ 교사가 다시 한 번 읽는다.  

❏ 학생이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 

질문을 한다. 이때, 읽기 지문을 보지 않고 대답할 수 

있도록 한다. 
T 선생님이 질문할게요. 다 같이 대답해 보세요. 

1. 글의 종류가 뭐예요? 

2. 누가 누구에게 쓴 거예요? 

3. 무슨 내용이에요? 

4. 왜 썼어요? 

❏ 엽서나 카드의 간단한 형식을 소개한다. 

받는 사람 – 첫인사 – 쓴 이유 – 끝인사 – 보내는 

사람(날짜) 

❏ 읽은 내용을 형식에 맞추어 나누어본다. 

 



❏ 학생 한 명이 한 문장씩 읽는다. 

❏ 다 같이 한 번 더 읽는다. 

연습 

(15') 

▪ -(으)려고 

▪ 쓰기 

❏ ‘-려고/(으)려고’ 표현을 익힌다.  

★Tip 

-려고/으려고 

1. 의미: 의도, 목적, 계획 

2. 형태:  

 1) ‘(으)ㅂ시다’, ‘(으)세요’와 같이 사용할 수 없다. 

 2) 받침 ○: +으려고 / 받침 X: +려고 

3. 비교: -(으)러 vs –(으)려고 

 ‘-(으)러’는 뒤에 이동동사(가다, 오다 등)만 올 수 

있다.  

4. 제약: 동사 뒤에만 붙는다. 현재형이나 과거형일 

수 있지만, 미래형일 수 없다. 

 

T 오늘 학교에 오려고 일찍 일어났어요. 

학교에 올 때 신으려고 새 구두를 샀어요. 

점심 때 먹으려고 샌드위치를 만들었어요. 

오늘 어머니 선물을 사려고 백화점에 가요. 

: ‘-려고/으려고’ 표현의 문장을 제시해 준다. 

❏ 교사는 문제지를 준비한다. 다음 문장을 제시하고 

맞는 것을 고르도록 한다. 

1. 오후에 친구를 (만나러, 만나려고) 시내에 가요. 

2. 너 (만나러, 만나려고) 기다렸어. 

3. 영화를 (보러, 보려고) 갑시다. 

4. 운동을 (하러, 하려고) 운동화를 샀어요. 

5. 너 (주러, 주려고) 이 책을 샀어. 

❏ 카드 쓰기 

T 가족 생일 축하 카드를 써 봐요. 아버지, 어머니, 

동생, 누나.. 다 괜찮아요. 

  어떤 선물을 준비했어요? 왜 그 선물을 준비했어

요?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정리 

(5') 

▪ 쓰기 

▪ 숙제 제시 

❏ 오늘 배운 읽기 내용을 원고지에 옮겨 쓰게 한다.  

❏ 멀리 떨어져 있는 친척에게 안부를 물어보고, 나의 

안부를 전하는 엽서를 써 오도록 한다.  
 

 


